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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에 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65세 이상 정상

노인 31명을 대상으로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수집된 자료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의 총점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성이 있는 결과를 가졌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은노화로인해감각처리능력과안전운전행동의어려움을보이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운전행동에관한적절한

평가와 작업치료 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afe 

driving behavior of over 65. Questionnaires regarding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afe driving behavior were given 

to 31 people who are in their 65 or over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surve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ndicates that there is interrelationship between total score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afe 

driving behavior, and sub factors. According to the findings, over 65 showed certain difficulties i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afe driving behavior due to aging.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evaluate their driving behavior 

and arbitrate appropriate opera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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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한국사회는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13년현재총인구에서65세이상인구비율이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급속한

고령화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의료비 상승과 핵가족화,산업화로 인하여 건강관리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노인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

할기능이약화되고있는사람이다[3].노화에따라활동

능력이 감소되어 이동수단마저 불편하거나 결여된다면

외부활동과사회적접촉등이단절되고만다[4].사회·경

제적활동이위축된노인에게는이동자체가삶을확인하

는기회이며스스로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근본적

인 활동이지만,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기능적인 손상에

의해이동능력은감소하게될것이다.이러한이동능력

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노인의 안녕(well-being)을 저하

시키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인

운전자는 2005년 875,000명,2010년 1,061,000명,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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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0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 운전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고

상황에서의노인의취약성에있으며,운전상황에서노인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매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6].노화로인해감

각계의손상과감각기관에입력되는자극들의감각수용

능력과 처리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감각처리란

중추신경계에서일어나는감각과관련된기능으로감각

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절,통합하며 조직화하는

과정이며행동적반응을포함한다[7].감각처리능력에문

제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이것

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난다[8].이택영[9]

은65세노인121명을대상으로감각처리능력과삶의질

과의상관을알아본결과노인의삶의질에도영향을미

치는활동수준에도감각처리능력과상관성이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운전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주변

상황을 분석 및 이해하여 운전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교

통안전공단[10]은 고령자의 특성으로 신체적 특성,청각,

기타감각,체력,정신적 특성(인지반응 시간,활동 기억

력,선택적주의력,다중적인주의력)을포함하였다.이수

범과 강지혜[11]는 고령운전자 특성으로 크게 시각능력

의저하,정신적프로세스의저하,신체적능력의감소의

3가지 특성으로 나누었으며,고령화가 진행됨으로써 시

각특성과 신체적 특성,지각특성이 복합적인 원인되어

작용한다고 하였다.장성만[12]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에 따른 변화로 인지장애,정신운동지연과 감각 지

각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며,노인 운전자에 영향을 미치

는 도로교통사고의 유형은 복잡한 지각 및 인지 기능을

통하여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전진숙과 오병훈[13]은 노화와 관련된 여러요소들로 인

해 노인 운전자들은 대체로 주행거리가 적고 단거리를

운전하며,좀 더 느린 속도로,야간과 날씨가 불량한 때

운전을 기피하고,낯익은 거리와 낯익은 이웃에 머물며,

횡단 회전이나 교통이 복잡한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

래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운전을 하는 노인에게는 불안과 심리적 상태에 영

향을 줄 수도 있다.

노인운전자는상황을정확하게이해하고판단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안전운전은 운전자가 차량

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교통의상황및차의구조,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

게 위해가 없도록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10].즉,감각적

특성,인지적특성,신체적특성등이노인운전자의안전

운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

구는노인운전의중요한요소중감각적특성을노인자

가보고식안전운전행동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과정

본연구는2013년10월1일부터2013년10월30일까지

K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들과 노인복지기관

을이용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연구자가방문하여설문

을 실시하였다.연구대상은 65세 이상의 정상노인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노인 31명을

대상으로하였으며,최근3개월이내운전을경험한노인

으로 선정하였다.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얻은 후에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노인 감각처리능력 평가

본 연구에서 노인의 감각처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과 성인 감각 프로파일(Adolescent/Adult

SensoryProfile,ASP)은Brown과Dunn[14]이개발하였

으며,박미희[15]에 의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도

구이다.한국판ASP는6개영역,60개의감각경험에대

한반응을리커트5점척도를사용하였다.세부항목으로

‘미각/후각처리’,‘동작처리’,‘시각처리’,‘촉각처리’,‘활동

수준’,‘청각처리’로 구성되어 있으며,‘등록저하(low

registration)’,‘감각찾기(sensationseeking)’,‘감각민감

성(sensationsensitivity)’,‘감각회피(sensoryavoiding)’

로결과를해석한다.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Cronhach’s

α=.889이었다.

2.2.2 안전운전행동 측정

본 연구에서 노인의 안전운전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형 자가보고식 노인 안전운전행동(Korean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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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BehaviorMeasure,K-SDBM)측정도구를사용

하였다.K-SDBM은 Classen등[16]이 개발하였으며,정

윤주[17]에의해번안및문항수정을하여신뢰도및타

당도가검증된도구이다.K-SDBM은4개영역,총37문

항으로리커트4점척도를사용하였다.세부항목으로‘집

중이 요구되는 운전 상황’,‘일반적 운전기술’,‘외부환경

과 날씨’,‘공간 및 거리개념’으로 구성되어있다.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hach’sα=.986이었다.

2.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SPSSWIN18.0Version프로그램을이용

하여 분석하였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하였다.대상자의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

행동 간의 상관성을 위해 피어슨상관분석을 하였고,통

계학적 유의수준을 0.05로 검정하였다.

3. 분석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참여한대상자는총31명이며,남자는16명,여

자는 15명이었으며,직업이 있는 대상자는 13명,직업이

없는 대상자는 18명이었다.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77±6.02세,만성질환은 16명이 가지고 있었고,만성질

병이 없는 대상자는 15명이었다.건강상태는 보통이 19

명으로 가장 많았고,좋다 4명,나쁘다 4명,매우 좋다 2

명,매우 나쁘다 2명 순으로 나타났다.운전경력은 10년

이하 3명,10∼30년 9명,30년 이상이 19명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 결과

연구 대상의 감각처리능력과,안전운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감각처리능력의 하위요인 중

감각찾기점수가30.16±5.86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감각민감성30.06±6.67점,감각회피27.23±8.54점,등록

저하 27.16±7.6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2].

안전운전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집중이 요구되는

운전상황이35.58±13.5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일반

적 운전기술이 26.42±8.80점,공간 및 거리 개념이

19.48±7.39점,외부환경과 날씨가 13.58±6.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Variation Classification N(%) M±SD

Gender
Male 16(52)

Female 15(48)

Occupation
Yes 13(42)

No 18(58)

Age

(year)

65~70 10(32)

72.77±6.0270~75 13(42)

>75 8(26)

Chronic

Disease

Yes 16(52)

No 15(48)

Health

Condition

verygood 2(7)

good 4(13)

moderate 19(61)

poor 4(13)

verypoor 2(7)

Driving

duration

(year)

<10 3(8)

10~30 9(29)

>30 19(61)

[Table 2] The result of sensory processing ability

Variation Item M±SD

ASP

low registration 27.16±7.67

sensoryseeking 30.16±5.86

sensorysensitivity 30.06±6.67

sensoryavoiding 27.23±8.54

[Table 2] The result of safe driving behavior measure

Variation Item M±SD

SDBM

drivingsituationrequiring

attention
35.58±13.51

generaldrivingskills 26.42±8.80

externalenvironmentand

weather
13.58±6.54

concept of space and

distance
19.48±7.39

3.3 대상자의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 

요인 간의 상관성

연구 대상의 감각처리능력과,안전운전행동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한 경과는

다음과같다.감각처리능력의하위영역중등록저하,감

각 민감성,감각 회피는 안전운전행동의 집중이 요구되

는운전상황,일반적운전기술,외부환경과날씨,공간및

거리 개념,안전운전행동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음의 상

관성을보였고,감각찾기는안전운전행동하위영역과는

통계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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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afe driving behavior

drivingsituation

requiringattention
generaldrivingskills

externalenvironment

andweather

conceptofspace

anddistance
totalscoreofSDBM

r p r p r p r p r p

lowregistration -.610*** .000 -.554** .001 -.613*** .000 -.584** .001 -.626*** .000

sensoryseeking -.205 .270 -.272 .139 .105 .573 -.347 .056 -.206 .266

sensory

sensitivity
-.631*** .000 -.512** .003 -.685*** .000 -.538** .002 -.627*** .000

sensoryavoiding -.541** .002 -.405* .024 -.503** .002 -.478** .007 -.522** .003

*p<.05,**p<.01,***p<.001

4. 결론

운전은앞서언급한것과같이많은신체적·정신적기

능이 포함되며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연령이증가함에따라노인의신체적기능저하,시

력저하,정신및인지기능저하를야기한다.이러한문제

들로 인해 자가운전을 하는 노인에게 불안과 어려움,심

리적 위축을 느끼게 하며,가족 및 주변인도 자가운전을

하는노인에대한걱정과불안을나타낼수있다.따라서

본연구는노인의감각처리능력과운전행동에관한특성

을파악하여노인운전자의감각처리능력과안전운전행

동과의 상관성을 봄으로써 노인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도되었다.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에 따른 변화로 인지장애,

정신운동지연,감각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12].감각처리능력은인간행동에크거나작게영향을미

치며,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환경을 구성하고 선택하

는지는 어떻게 감각경험을 처리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7][18].본연구에참여한노인들의감각처리능력은등록

저하,감각찾기,감각민감성,감각회피로 해석하였다.등

록저하는27.16±7.67점,감각찾기는30.16±5.86점,감각민

감성은 30.06±6.67점,감각회피는 27.23±8.54점으로 나타

났다.일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환경 자극에 대한 행

동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감각 처리 연구[19]와 미국 성

인의 감각 처리 연구[14]를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연

구에참여한대상자가얻은결과는감각처리평균점수

비교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따라서 노인은 일반 성인

에 비해 자극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자극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노인 운전자 안전운전행동 측정도구의 점수는 148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결과를 의미한다.본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총점 평균은 95.13±34.38점이었으

며,안전운전행동 척도의 하위영역 중 집중이 요구되는

운전 상황은 35.58 ±13.51점,일반적 운전 기술은

26.42±8.80점,외부환경과 날씨는 13.58±6.54점,공간 및

거리 개념은 19.48±7.39점으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감소

되어 나타났다.고령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에 대

해어떻게느끼고있는지살펴본연구[20]에서특정운전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따

라서노인운전자의안전운전행동은특정한상황에있을

때 노인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고,노화로

인한신체적·정신적기능저하가위험요소의방해로인해

안전운전행동이 어렵다고 사료된다.

노인 운전자의 감각처리능력과 안전운전행동의 상관

성 결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안전운전행동 총점,

안전운전행동하위영역과감각처리능력의하위해석중

감각찾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석에서 상관성을 보이는

결과를나타냈다.Brown과Dunn[14]의연구에서감각처

리능력에서의 ‘등록저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오래 걸

리거나혹은쉽게자극을놓쳐버릴수있기때문에빠른

자극이나 낮은 강도의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못해 생

활에문제를경험할수있으며,‘감각민감성’은민감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환경적 자극에 의해 과제 수행의

지속이어려울수있다고하였다.그리고‘감각회피’는환

경적 자극에 많이 노출될 경우 일상에서의 과제 수행이

어려워질수있다고한다.노인운전자에영향을미치는

도로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복잡한 지각 및 인지 기능을

통하여판단이요구되는상황에문제가있음을시사하였

다[12].따라서,노인운전자의감각처리능력의저하와안

전운전행동에 상관성을 보이며 접촉,소리,움직임과 같

은감각정보에느리게반응을하거나혹은부적절한행

동을 하여 운전에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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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전자의운전행동에관해논했을때,운전은여

러 정보처리능력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으나,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노인 운전자의 많은 특성 중 감각처리능력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추후 연구에서는 안전운

전행동에관한감각처리능력뿐만아니라신체적·정신적

요인들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연구는대상자의수가31명으로제한되어있고,본

연구결과를일반화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다.연구대상

자의 수와 연령대를 확대하여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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